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후보가 우왕좌왕할 때마다 만나면 물어봤던 것은 매번 동일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후보는 사실 답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선거는 생각보다 백가쟁명식의 캠페인이 벌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때로는 누군가가 대전략에 들어맞지 않는 활동을 하면서 캠페인이 무너지기도 한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는 사후에야 인지했겠지만 핵심 전략은 세대포위론과 서진정책이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천아용인 팀의 입장에서 대전략은 무엇이었을까? 사실 천아용인 팀의 전략적 선택지는 크게 두가지가 있었다.

허은아, 김용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이다. 2인의 지도부가 최고위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각 1인당 15% 가량의 득표를 해야하는 상황이었고, 이것은 득표율로는 15%, 수치적으로 13만표 가까운 표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측과의 연대가 안정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가 가시화되면 3등 후보로 시작한 천하람 후보의 입지가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낳을 수 있었다. 그리고 컷오프를 통해 확인된 대로 안철수 후보측의 조직력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다.

자칫 잘못하면 천하람 후보의 선명성은 퇴색해서 표는 줄어들고 안철수 후보 측의 조직력이 약해서 이전 받는 표는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기현 후보의 표를 50% 미만으로 억제하고 결선투표에 진출해서 바람몰이로 대표 당선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이 전략에 따르면 최고위원들은 타 세력과의 연대가 어려워 지지만 득표율에 따라서 한명, 또는 두명이 자력당선이 가능하고, 누군가가 안타깝게 낙선한다면 지명직 최고위원이나 당직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이게 현실화 되려면 김기현 후보가 40%대 후반의 득표를 하고, 황교안 후보가 10% 가량의 득표를 한다고 봤을 때 안철수 후보를 천하람 후보가 이기려면 최소 약 23~27% 정도의 득표를 해야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작전 1과 작전 2는 둘다 시도해 봄직한 방법이지만 의외로 둘이 호환은 불가능한 전략이다. 작전 1은 타 당권주자와의 연대를 통해 최대한 표심을 늘려나가야 되는 방법이고, 작전 2는 선명성을 최대한 강조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전략 2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황교안 후보였다. 사실 황교안 후보의 컷오프 통과를 통해 처음에는 그가 확보하고 있는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세력과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한 표들이 결집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의 과반달성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그리고 티비토론이 진행되면서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문제에 대한 앙금으로 황교안 후보측 표의 융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대전략은 무엇이었나?

우리는 무슨 대전략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까?

전략 1 : 최고위원 2인 당선

전략 2 : 천하람의 대표 당선 + (득표율에 따라 최고위원 1~2인 당선)

전략 2를 선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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